
중국수출, 제살깎기 과당경쟁이 문제 58%

떠오르는 중국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특히 국내기업 사이의 제살깎기식 경쟁이 심각

한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무역협회는 중국수출 주요 기업 144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응답자의 58%는 기업간 과

당경쟁으로 중국 바이어로부터 수출단가 인하 요구, 계약조건 변경압력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.

피해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%는 해외 동종업계보다 국내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답

했다.

국내기업간 과당경쟁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시장선점 경쟁(40.5%)과 과잉중복투자(38.1%)를 주요 요인으로

지적했다.

과당경쟁에 의한 피해유형은 단가인하 요구(69%), 불합리한 계약조건 변경(16.7%), 추가물량 요구(11.9%),

기술이전 및 합작투자 압력(2.4%) 등으로 나타났다.

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덤핑수출 방지(40.5%), 한국산에 대한 저가 이미지 개선(23.8%), 과잉중복투자 해

소(19.0%), 핵심기술 이전유출 방지(9.5%) 등에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응답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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